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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미국 3월 무역적자 ‘사상 최대’

옐런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미국 무역적자가 3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

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속에 미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방증으로 보인다.

5일‘파이낸셜뉴스’가 CNBC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경기부양책으로 호주머니

가 넉넉해진 소비자들이 소비재 구입을 대폭 확대

하면서 3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

혔다.

3월 무역적자는 744억 달러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

기 시작한 1992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3월 

팬데믹으로 미 경제가 봉쇄됐던 당시에 비해 57.6% 

미국이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금리 인상’가

능성을 시사했다. 첫 포문을 연 이는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아닌 재닛 옐런 미 재무

부 장관이다.

5일‘이데일리’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전날 미국 

시사잡지‘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폭증했다. 2월 705억 달러에 비해서는 40억 달러 가

까이 증가했다.

대중 무역적자가 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과 무역적자는 1년 전보다 22% 넘게 늘어 369

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수출 

역시 3월 증가세를 기록해 전년비 6.6%, 2,000억 달

러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이 6.3% 늘어난 2745억 달

러를 기록해 무역적자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3월 

472억 달러 수준이었던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서 

10%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연준은 2023년까진 금리 인상이 없다는 입

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직전 연준 의장 출신의 바

이든 행정부 경제 수장이‘금리인상’을 거론하자 금

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옐런 장관이 발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예럴 장관의 발

언 이후 장중 2% 넘게 급락하는 등 증시가 폭락했

다. 옐런은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

한‘CEO 협의회 서밋’에서“금리 인상을 예상하거

나 권장하진 않는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옐런이 금리인상을 언급한 것은 미국내에서는 인

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3월 소비자물가

는 1년 전보다 2.6% 올라 연준 목표치(2.0%)를 넘었

고 4월엔 3%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도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은 원유를 비롯해 구리부터 농산물까지 전 상품에 

걸쳐 상승하고 있다.

현대차, 미국 시장
4월 판매 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달 미국에서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1% 증가한 15만994대를 판

매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기아의 월별 미국 판매

량이 15만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14만4,932

대를 판매했던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

현대차는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했던 지난해 대비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면서 판매 호조를 기

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지난해 4월보다 132.4% 

증가한 8만817대, 기아는 121.3% 늘어난 7만177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

네시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08.7% 증가한 3,294

대가 팔렸다.

현대차의 경우 아반떼 1만4249대, 싼타페 1만470대 

순으로 판매했으며, 기아는 K3 1만2504대, 쏘렌토 1만

40대, K5 9,626대를 판매했다.

현대차 투싼(1만6,901대), 제네시스 GV80(1,895대), 

기아 K3의 경우 역대 최대 월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국 판매의 절반

을 넘었다. 현대차 SUV 판매는 5만447대로 전년 동기

보다 136.8% 급증했고, 기아도 4만1,560대로 137.3% 

늘었다.

▲ 옐런 재무장관. 사진=타운뉴스DB

▲ 현대차 투싼. 사진=현대차


